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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사회의 무재해를 꿈꾸며
제35회산업안전보건 회가열리고있는삼성동코엑스에서자랑스런안전인제

6호인 한산업안전협회안양사무소양향열소장을찾았다.

양향열소장은84년3월에안전에첫발을내딛어현재안전협회안양사무소소장

으로지역산업사회의재해감소를위해여기저기분주히활동중이다.

산업재해가많이발생하는프레스전문업체에서의시작은쉽게안전에접근할수

있는기회와프레스안전에 한많은정보를습득할수있는기회 다면, 안전협회

에서의13년경험은프레스안전확보를위한환경개선으로관찰지역의산업재해를

감소하는데일익을담당하게된계기가되었고한다.

95년에안전협회장표창, 96년에는노동부장관표창과올해 통령표창은그동안양소장의적극적인지역안전

활동에서얻어진결과물들이다.

현재안양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장을맞고있는양소장은타지역보다적극적인안전활동이필요한때라

며, 이번 광이“아직도부족한나에게더열심히하라”는뜻으로받아들이겠다고한다.

산업사회에서의안전은사업주와연관성이많아사업주의안전의식을고취시키는데중점을두고사업장관리를

하는양소장은여러환경면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소규모사업장을더신경쓰고지원해줘야하는데손길이닫지

못한데 해마음이아프다고한다.

양소장이근무하고있는안양사무소는항상가족과같은분위기이다. “미안할정도로나보다지역안전활동에열

심입니다. 자발적으로8시20분이면전직원의출근이완료됩니다.”라고하는양소장은항상안양가족들에게감사

하며, 직장가족이있기에 통령표창을받을수있었다고한다. 

오늘도양소장은프레스안전에 한정보를바탕으로 구적인프레스안전방호장치개발을위해열심히 세사

업장을찾아다니고있다. 

<취재∙사진 :최종덕기자>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산업안전협회
안양사무소양향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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